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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21 여호수아 3장

 본장은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마른 땅을 
 건너지만(출 14:21),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습니다(15절). 
 물이 넘는 요단강에 누가 먼저 발을 물가에 담그나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른 땅을 건널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여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길갈에 세운 열두 돌은,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열 두 돌을 어디에서 택하여 가져왔나요? (3절)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과 함께 하신 삶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후에 
  이 기념비에 대해 물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자녀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될 만한 길갈의 기념비가 있나요? 
  우리의 인생에 길갈의 기념비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Apr22 여호수아 5장 
 이제 요단강을 건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1월 14일
 저녁, 그들은 40년 만에 유월절을 기념했고(10절), 그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40년
 이 된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11절).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소원하는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저희는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실함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6장
 가나안땅의 첫 번째 정복할 곳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다. 
 이 성을 정복할 때, 2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찾아 써 보세요.
 1) 17절:
 

 2) 18절:

 *하나님은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므로, 그곳에서 취한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습니다.

Apr23
여호수아 7장
 본장 2-5절에 의하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패배합
 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절,11절,13절,15절)
  
 *승리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본장은 7장에서 아간의 범죄를 심판한 후, 아이성의 전쟁을 위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이 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모세가 생전에
 명한 대로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승리를 축하해야 하는 자리에서 축복의 말씀 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다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인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그들은 
 배웠기 때문입니다.



Apr24
여호수아 9장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여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맺으려고 온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는 실수를 범하였나요?(14-1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작고 사소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본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체결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남부 5개국 연합군(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뭇, 라기스, 에글론)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땅에서 전쟁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       )을 내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 보다 (       )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위하여 싸웠
  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로 일하십니다.   

Apr25 여호수아 11장
 본장은 가나안 북쪽, 동쪽, 서쪽 족속의 왕들과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고 마침내
 정복전쟁은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21-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고 하나요?
 (이 사람들은 민수기 13:28절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믿음
 으로 그들을 물리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본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에 의해 정복당한 왕들(1-6절)과,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
 수아에 의해 정복당한 왕들(7-2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의 왕들이 정복 당하고 멸망되었나요?
 

Apr26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부터 여호수아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전반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입니다. 본장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half) 지파에 
 대해 기록합니다. 
 15절, 23절, 24절, 28절, 29절, 31절을 보면, 모세가 땅을 분배할 때, 그 (        )대로
 분배하였다고 합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본장은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갈렙이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5년전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은 
 그 때 이후로 한번도 나오지 않다가 여호수아 14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2자와 같은 갈렙이었지만, 본장 8,9,14절에서는 갈렙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갈렙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 용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
 하였습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앞에 신실하길 기도합니다.


